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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송이 기자]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는 대표적인  치과 치료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임플란

트.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은 차연치아와 거의 같은 심미적인 외관과 뛰어난 기능에도 불구하고 출

혈과 통증 그리고 가격 때문에 쉽게 치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. 임플란트의 가격 또한

초기에 비해서 대중화되고 있어 앞으로 임플란트로 상실치아를 치료하는 치과환자들은 더욱 늘어

날 것으로 전망된다.


일반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시루하려면 치아를 발치하고 1~2개월간을 기다린 다음에 인공치아

인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. 그러나 최근에는 치아를 발치하고 곧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원데이 임플

란트(즉시 임플란트)가 큰 관심과 인기를 동시에 모으고 있다. 이 방식은 치료기간을 획기적으로 줄

이게 된다는 큰 장점과 아직은 모든 경우에 시술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.


임플란트는 손실된 자연치아를 대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. 그러나 치아를 발



치하고 1~2개월 정도나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는 것인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고 치

료에 인내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. 그런데 원데이 임플란트는 효과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되 치료

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. 


'원데이 임플란트'는 대부분의 사고나 충치로 인한 치아의 손상으로 치조골의 손상이 적고 뼈이식

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. 보통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잇몸뼈가 현저하게 얇

아지기 때문에 잇몸뼈가 흡수되기 전에 치아를 발치하면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것이

다.


원데이 임플란트는 그러나 모든 치아손상의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적

응을 선별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. 


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(치의학 박사)는 "즉시 임플란트는 외관상 중요한 앞니의 경우나 남

아있는 잇몸뼈가 튼튼한 경우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유착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치아를 해 넣

을 수 있습니다. 원데이 임플란트는 치아가 없는 불편함을 최소한도로 줄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

는 시술방법입니다"라고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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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고지혈의 위험, 몸속 혈관을 막는다 


▶ 잘못 알고 있는 '건강 상식' best 3


▶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간식은? 


▶ 이런 남자랑은 헤어져라? 


▶ 직장인 79%, 노후준비 ‘자식’보다 ‘돈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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